
 

[매일경제] 제 18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열려(종합) (2013.5.10)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제 18 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가 12 일 서울 광장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1996 년부터 나섬공동체(대표 유해근 목사)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8 회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과 인도, 이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6 개국 

이주민들과 내국인 등 500 여명이 참가한다. 

오전 10 시 식전행사로 진행되는 축구와 농구경기에 이어 오후 1 시부터 

줄다리기, 2 인 3 각 달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게임과 국가별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6 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부스도 설치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자장면 500 그릇을 제공하는 '보은의 

자장면'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997 년 발족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차이나타운 건설과 국내 화교를 포함한 장기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제도 도입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2007 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보은의 자장면' 행사를 열었다. 

나섬공동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이주민과 한국인들의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롯데복지재단, 서울차이나타운 개발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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